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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ty,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위해 시험시설 고도화

 -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에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등 2단계 사업 준공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전용시험장(테스트베드)인 K-City

(화성시 소재)에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 완전자율주행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에

대응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4와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기술을 완전자율주행

이라고 한다.

레벨 구분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명칭 無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시스템 요청시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단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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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다양한 날씨나 혼잡한

교통상황 등 차량이 보다 복잡한 주행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반복․

재현실험이 필수적이다.

□ ’18년에 조성된 K-City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

도로․도심․주차장 등 기본적인 자율주행 시험을 위한 5종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다양한 중소·새싹기업 및 학계 등에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나,

ㅇ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가혹환경 등 보다 복잡․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행을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은 다소

미흡한 한계점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년부터 K-City에 첨단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등 레벨4 이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이번에 준공되는 설비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의 첫 성과물로,

△비․안개 등 기상상황, △터널이나 빌딩숲에서 일어나는 GPS․

통신 방해상황, △자동차와 자전거․보행자 등이 공존하는 혼잡

주행상황 등 자율자동차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세 종류의 가혹

환경을 재현한다.

□ (기상환경 재현시설) 강우, 안개 등 다양한 기상환경에서 자율차가

반복실험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터널형 실험시설

(300m)을 포함하여 총 길이 60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구축하였다.

ㅇ 터널형의 실험시설은 5mm/h에서 60mm/h까지 다양한 강우 상황

재현과 시정거리 30m까지의 안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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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음영 재현시설) 도심 빌딩숲, 터널 등 도로 상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이 어려운 전파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ㅇ GPS 신호 교란, V2X 통신 불가 등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검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혼잡주행 재현시설) 도로 위의 보행자, 자전거, 주변차량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 장비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혼잡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ㅇ 무단횡단,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대응․제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기상환경재현시설 > <통신음영시설 > <로봇시스템 >

□ K-City 내 3종 가혹환경시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ㅇ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 등 다양한 요금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22년부터는 3단계 고도화 사업에 착수하여 입체교차로․

골목길․주차장 건물 등 보다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인접한 주행

시험장과 연계하여 시험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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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테스트

베드인 K-City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ㅇ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차 정책을 K-City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세계 최고의 자율차 평가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과 이향 사무관(☎ 044-201-385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운영처 선임연구원(☎ 031-369-0467)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참고 1  K-City 개요

ㅇ (추진배경) 국토부 R&D* 일환으로 구축(’18.12)된 테스트베드로,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험환경 제공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16.6～’19.6, 교통안전공단,

총 사업비 178억원(이 중 K-City 구축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0억원)

ㅇ (규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65만평 중 일부를 활용․개량

하여 도심부를 재현한 11만평의 자율차 맞춤형 주행환경 구축(~’18년)

- 다양한 주행상황 재현을 위해 5종 주행로(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

외, 주차시설) 및 다양한 도로시설물* 구축

* 톨게이트, ICㆍJC, 횡단보도, 건물, 정류장, 비포장로, 공사장, 철도건널목,

자전거도로, 포트홀, 교통표지판, 5G 통신시설, 버스전용차로, 가로수길 등

ㅇ (고도화사업) 자율주행 기술 수준별로 필요한 시험장비가 상이함에

따라 ’19년부터 완전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단계적 업그레이드 추진 중

< K-City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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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K-City 단계적 고도화 추진계획

ㅇ (추진배경) 자율주행 기술 수준별로 필요한 시험장비가 상이함에

따라 개발 목표 기술 레벨에 발맞춰 테스트베드 첨단화 필요

☞ 기술개발, 제도개선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테스트베드 고도화 추진

- (1단계, ’16~’18) 레벨3 기술개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제 환경 재현

* 자동차전용도로, 도심, 교외, 스쿨존, 주차시설 등 실제규격과 동일한 시설 구축

- (2단계, ’19~’21) 레벨4 기술개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혹환경 보완

* 악천후(비ㆍ안개 등), 통신교란(GPS차단 등), 교통혼잡(무단횡단ㆍ끼어들기 등) 재현

- (3단계, ’22~) 레벨4 기술개발, 주행영역 다양화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규모 확대, 시험로 개선 등 시험환경 보완

* 250km/h 이상 고속주행, 15개 이상 연속급커브, 장거리 비포장도로 등 연계

기
술
단
계

1단계(∼’18) 2단계(’19∼’21) 3단계(’22∼’24)

레벨3 자율주행 레벨4 가혹환경 레벨4 기능·주행영역 확장

ㆍ한정된 구역(고속도로ㆍ신도심 등)

ㆍ한정된 주행상황(맑은 날 등)

☞ 때때로 운전자 개입 필요

ex) 서울-부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ㆍ한정된 구역(고속도로ㆍ신도심 등)

ㆍ모든 주행상황(강우·안개 등)

☞ 특정구역에서는 가혹 상황

에서도 운전자 개입 불필요

ex) 365일 24시간 운전자 없이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ㆍ모든 구역(입체교차로․골목길․
경사로 등)

ㆍ다양한 교통환경(혼잡주행 등)

ㆍ기능 고도화(차선변경·추월 등)

☞ 고속도로 → 복잡한 도심

환경으로 영역·기능 확장

ex) 정체된 도심도로에서 최적

경로 이동을 위해 자동 

차선변경 등을 수행하는 

자율차

테
스
트
베
드

ㆍ고속도로ㆍ도심ㆍ교외도로 

등 다양한 실제환경 마련

ㆍ스마트도로ㆍ관제시스템 등 구축

 *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 

지원을 위한 데이터 공유

센터도 연계구축

ㆍ비ㆍ안개 등 기상환경 재현시설 

ㆍ통신음영(방해환경) 재현시설

ㆍ무단횡단, 끼어들기 등 혼잡

환경 재현 로봇시스템 구축

ㆍ혁신성장지원센터 구축ㆍ개방

※ 혁신성장지원센터는 ’22.6 준공

ㆍK-City 연계·확장 및 시험로 

환경개선

 * 전체 주행시험장(62만평) 연계

ㆍ정밀주행 환경 구축

ㆍ커넥티드 환경 확장

ㆍ차량기반 교통상황 재현

ㆍ시뮬레이션 툴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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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기상환경재현시설

□ 사업개요

ㅇ (목적) 악조건의 기상환경(강우, 안개 등)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주행․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환경 조성

ㅇ (사업비/규모) 189.17억원(전액 정부출연금) / 부지면적 39,916㎡

(7,863평), 재현시설동 4,946㎡(1,498평), 통제실동 525㎡(160평)

*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 도로안전시설평가장에 위치

□ 주요시설

ㅇ (시험로) 연장 600m, 가변 왕복 4차선의 시험로 구축

ㅇ (재현시설동) 기상환경 재현을 위한 터널형 실험시설(연장 300m)

ㅇ (통제실동) 전기․기계실․창고 등(1층), 통제실․회의실 등(2층)

ㅇ (기상재현설비) 강우(4단계 노즐 구성, 강우강도(50~60mm/h) 및 입자크기 등

조정), 안개(최소 시정거리 30m), 포그머신․포그오일 분사방식 적용

<내․외부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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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통신음영시스템 및 혼잡주행 재현시설

□ 통신음영시스템

ㅇ (목적) 도심 빌딩숲, 터널 등 통신이 어려운 환경(통신음영)을 재현

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검증 환경 마련

ㅇ (구축내용) 재머(잡음 및 교란기법), 잡음신호 증폭기, 지향성 안테나

구축 등을 통한 고층빌딩․지하차도 등 실도로 전파환경 구축

<시스템 구성도 >

□ 로봇시스템

ㅇ (목적) 보행자․자전거․다른 차량 등이 혼재하는 혼잡주행환경에서

무단횡단․끼어들기 등을 재현하여 자율주행차의 대응능력 평가

ㅇ (구축내용) 정밀제어로봇(자율자동차 주위차량의 조향 및 가감속 제어) 및

자율자동차와 충돌 가능한 대항차․보행자(충돌모의타겟) 등 구현

구분 규모 구성 사진

정밀제어로봇 6식
 ·조향제어로봇
 ·가감속제어로
 ·정밀관성 GPS

보행자충돌

모의타겟
2식

 ·보행자(어른, 어린이, 자전거) 3D더미
 ·정밀관성GPS
 ·보행자 더미 저상이동장치(3식)

자동차충돌

모의타겟

(※ ‘22년 제공)

2식
 ·자동차 3D 더미(2식)
 ·정밀관성GPS(2식)
 ·자동차 더미 저상이동장치(2식)

현장제어기 2식
 ·Wi-Fi 통신장비
 ·현장제어 PC
 ·비상정지장치


